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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부 보도자료

보도일시
2023. 3. 30.(목) 11:00

3. 31.(금) 조간
자료배포 2023. 3. 30.(목) 09:00

소·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!
- 2023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

주요 내용

□ (기간) 2023년 4월 1일 ~ 5월 12일(6주간)

□ (대상) 전국 약 11만여 농가의 소·염소 444만 7천여 마리 

□ (접종 백신) 구제역 상시 백신(혈청형 O형+A형)

□ (접종 방법) 소규모농가는 시·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

접종 지원,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

  * 소(牛)농가는 접종 후 신속히 지자체(시·군) 또는 지역축협 등에 접종 여부 신고

□ (백신 비용) 소 소규모(50두 미만) 사육 농가와 염소 농가는 100% 지원, 

소 전업 규모(50두 이상) 사육 농가는 50% 지원(농가 50% 부담)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·

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.

  일제접종은 모든 소·염소 사육 농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구제역백신을 

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(상반기 4월, 하반기 10월) 정기적으로 

시행하고 있다.

  이번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.

  상반기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, 해당 기간 중 

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

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.

   * 접종대상: (소) 9만 8천 농가, 399만 5천 마리 / (염소) 1만 2천 농가, 45만 2천 마리

 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백신(혈청형 

O형과 A형 혼합백신)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(소 50마리, 염소 300마리 미만 

사육)에 대해서는 시·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(염소만 해당)을 동원하여 

접종을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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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

전액 지원하며,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%를 지원한다.

   *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자체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

수시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

맞춰 연중 접종한다.

  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·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

백신접종 여부를 신고·등록하여야 하며, 정부는 ‘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’을 

활용하여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

관리한다.

   *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접종 후 ‘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’에 접종 상황을 수기로 

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 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

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.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* 미만인 

농가는 과태료(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)를 부과하고, 재접종 및 4주 간격으로 

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.

   *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: 소 80%, 염소 60%

 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“2019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

있지 않으나,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만약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

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.”라고 강조하면서 “정해진 방법에 

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, 농장 소독관리 등을 철저히 

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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